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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월드컵대회에서 이변이 속출하자 중국에서 

월드컵 도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9일‘이데일리’가 일본‘아사히신문’을 인용해 보

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전 대회 우승국 독일에 승

리하는 등 예상 밖의 경기 결과가 속출하자 중국에서 

승패 예측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집을 팔고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화

폐 보급으로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기승을 부려 문제

를 키우고 있다.

중국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스포츠 복권이 

있다. 복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월드컵 개막일인 14

프랑스가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국가(國歌)를 외우

도록 하고, 만 16세가 되는 남녀 학생들을 단기 징집

해 국가관을 교육시키는 등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

기로 했다.

지난 29일‘조선일보’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이 프랑스 국가‘라 

마르세예즈’를 외워 부를 수 있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라 

마르세예즈를 가르치고 있지만 새 지침은 보다 구체

적이다. 1학년 때부터 국가의 개념과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2학년부터 학생들이 국가 가사를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4학년이 되면 공개적인 장

소에서 국가를 부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프

랑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된 프랑스 국기

의 의미를 가르치도록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과 가족에게 식량과 

연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위급 육군 장

교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 고 28일(현지시간) 데일

리NK가 보도했다. 

지난 29일‘뉴스1’이 데일리NK의 전날 보도를 인

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초 평

양시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 회의실

에서 현주성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인민군 

중장)을 공개심판 후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

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을 집행했다. 

데일리NK는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

법에 명시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현주성은 지난 4월 10일 전시

물자 종합 검열을 하던 중 서해로켓발사 시험장 공

급용 연유 실태를 점검하면서“이제는 허리띠를 조

이며 로케트(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

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당의 선

군노선을 반대하는 이적행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또“그는 연유 1톤, 입쌀 580kg, 강냉이(옥

수수) 750kg을 개인 결정으로 서해 해상사격장 군

관과 가족에 배급을 풀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당

의 군사·정권기관의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선물

을 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면서 당의 사상을 오도하

는 행위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형을 명령하며 

격노했으며“우리는 이념적인 중독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일 전후 1주일간 전체 복권 판매액의 90% 가까이가 

월드컵 관련 복권이었다. 

게다가 불법 도박사이트도 많다. 불법 도박사이트

는 스포츠 복권보다 당첨확률이 높고 휴대전화의 전

자화폐로도 돈을 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

만 불법 사이트에 큰 돈을 걸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당국이 계도에 나섰다. 장쑤성 난징

시 경찰 당국은 독일이 첫 경기에서 패한 다음날일 

18일 웨이보에“독일을 응원하신 여러분, 침착하시고 

투신자살 하지 마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교원 단체들은“지나친 강요”라며 비판하지

만, 일간 르피가로가 국가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

만4,000여명 응답자 중 9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

났다.

프랑스 국방부는 만 16세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해 한 달 동안 단기 징병제를 도입할 예정

이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국가관을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불어넣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부족한 병력을 보

충하기 위해 기초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는 단기 징병

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젊은 층의 

반발이 적지 않자 징집은 하되 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소 후퇴했다.

월드컵 ‘이변’에 자살 기도 중국인 속출

프랑스, ‘애국주의’ 교육 강화김정은, ‘식량 추가 지급’한 
육군장교 처형


